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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대학교   : 경상학부 문성현 교수 (041-550-0765, shmun@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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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일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에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확정급여기업연금이 있고 

확정기여형에 확정기여기업연금이 있다. 2001 년 퇴직연금개혁 이전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의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후생연금기금은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충분하게 보급되지 못했고, 적격퇴직연금은 수급권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 년 10 월 기업 또는 

개인이 갹출한 자금을 원금으로 하여 개인이 자기책임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2002 년 4 월에는 공적연금의 대행부분이 없는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도 

도입되었다.  

일본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확정급여형(후생연금기금, 확정급여기업연금, 적격퇴직연금) 81.1 조엔, 

확정기여형 3.7 조엔으로 총 84.8 조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정급여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생연금기금 32.7 조엔, 확정급부기업연금 36.7 조엔, 적격퇴직연금 11.7 조엔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과제로는 확정기여연금의 경우 형평성 확보의 차원에서 확정급여기업연금 

등 다른 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형 확정기여연금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업의 종업원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의 가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60 세 이후에도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부금을 갹출할 수 있도록 기여연령제한 (60 세)의 연장이 

필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부금갹출을 증액할 필요성이 과제로 남아있다. 

확정급여기업연금은 노령급여금의 지급요건완화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60 세에서 

65 세까지에 퇴직할 경우에도 노령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퇴직연금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2005 년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의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히 세제혜택이나 퇴직금중간정산 제한 등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령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적 

기관에서 총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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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체계와 특징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단일연금제도와는 달리 2 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이 기본제도로 공적연금체계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하고 그 

위에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공무원 등 특수직역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이 2 층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그 위의 3 층 구조를 구성하고 있음 

 

- 일본 공적연금체계에서 3 층부문이 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으로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확정급여기업연금이 있고 확정기여형에는 확정기여기업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자영업자를 위해서 국민연금기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개인형)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공적연금체계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 

 

-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후생연금기금(1966 년)과 적격퇴직연금제도(1962 년)가 중심이 되어, 

기업의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충실히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옴 

 

< 일본연금제도의 체계 > 

국민연금 

기금 

확정기여 

연금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확정급여 

기업연금 

후생 

연금기금 

 

(직역부분) 

 

후생연금보험 

(3,457만명) 

대행부분 공제연금 

가입자 

(451만명)  

국 민 연 금(기초연금)(7,006만명) 

자영업자 등 

제2호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 

민간 회사원 공무원 등 

제1호피보험자 

(2,035만명) 

제3호피보험자 

(1,063만명) 

제2호피보험자(3,908만명) 

2008년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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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영향, 버블붕괴에 따른 장기경제침체, 고용의 유연화 

등 사회경제정세는 고도경제성장기와 비교하면 크게 변화됨 

∙ 기업회계기준의 개선,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고용관행의 변화∙다양화에 대응한 

퇴직급여제도의 개선 등 기업연금을 둘러싼 각종 제도도 변화임 

∙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 등의 기업연금제도는 급여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후생연금기금은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충분하게 보급되지 못함 

∙ 중소∙영세기업의 대부분이 퇴직일시금이나 수급권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적격퇴직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이직, 전직을 할 때 연금자산의 이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노동이동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와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 년 

10 월 미국의 401K 플랜을 참고로 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갹출한 자금을 원금으로 하여 

개인이 자기책임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의 창설함 

∙ 확정기여연금은 갹출한 부금이 개인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부금과 그 운용수익과의 

합계액을 기초로 연금급여액이 결정되는 연금제도임 

∙ 또한 2002 년 4 월에는 공적연금의 대행부분이 없는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도의 창설을 

위한 확정급여기업연금법이 시행됨 

 

- 확정급여기업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용리스크를 

기업이 부담하지만, 확정기여형에서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근로자임 

 

- 2007 년 현재 확정기여연금의 가입자는 250 만 명이고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가입자는 478 만 

명에 달하여 양 제도는 기본적으로 착실하게 보급 정착되고 있음 

 

- 확정기여연금제도와 확정급여기업연금이 새롭게 도입된 후 기존에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이었던 적격퇴직연금제도는 2012 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 2006 년 현재 3 만 6 천건, 506 만명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기여연금이나 

확정급여기업연금으로 원활하게 이행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5 
YOU FIRST  
Retirement Pension 

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 

 

- 적격퇴직연금제도는 과거 퇴직일시금제도의 적립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1962 년도에 도입된 제도임 

 

- 적격퇴직연금제도는 15 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규정에 따라 종업원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사업주가 수탁기관인 신탁은행, 생명보험회사 등과 연금보험계약과 연금신탁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됨 

 

- 사업주가 납입한 적립금에 대해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액 손비 처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2001 년 기업연금개혁으로 적격퇴직연금은 2002 년 이후에 신설이 금지되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격퇴직연금도 2012 년 말까지 확정기여연금(DC)이나 확정급여기업연금 

(DB)로 전환해야 함 

 

(2) 후생연금기금 

 

- 후생연금기금은 적격퇴직연금제도와 함께 일본의 퇴직연금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966 년 도입된 제도로서 기금을 설립하여 

후생연금보험의 일부를 ･대행 운영하면서 그 위에 독자적으로 연금급여를 부가한 제도임 

∙ 대행부분이란 국가의 후생연금의 급여 가운데 사전적립이 가능한 부분(보수비례 부분의 

일부)에 대해 민간기업이 정부를 대신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고 급여를 분배하는 

부분을 의미함 

 

- 후생연금기금의 가입대상은 후생연금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500 인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피보험자의 동의로 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이 

연금자산관리, 운용 및 급여를 실시함 

∙ 후생연금기금은 오랫동안 기업연금의 보급역할을 해왔으나, 2002 년 새롭게 

확정급여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가입자가 탈퇴하고 있음 

∙ 후생연금기금의 설립형태는 1 개의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단독형, 그룹이 함께하는 

연합형, 동일업종끼리 설립하는 종합형 등 3 가지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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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형은 사업주가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도입하는 

형태이며, 설립 시 가입원 규모는 1,000 명 이상이어야 함 

∙ 연합형은 그룹 계열사 등 기업상호간에 유기적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공통규약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도입하는 형태이며, 설립 시 가입원 규모는 

단독형과 동일함 

∙ 종합형은 가입단체의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복수의 기업이 공통규약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형태로 설립 시 가입원 규모는 5,000 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3) 확정급여기업연금 

 

- 일본의 확정급여기업연금은 2002 년 4 월에 새롭게 제정된 기업연금제도로 규약형과 기금형이 

존재함 

∙ 기금형은 노사합의의 규약을 작성하여 후생노동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입하는 제도임 

∙ 규약형은 후생노동장관의 인가를 받고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기업연금기금을 

설립하고 그 기금이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후생연금기금과의 차이는 후생연금의 

대행부분의 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임 

∙ 따라서 일반적으로 규약형은 폐지되는 적격퇴직연금이 전환되는 것으로, 기금형은 

대행부분은 반환하는 후생연금기금이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됨 

 

(4) 확정기여기업연금 

 

- 확정기여기업연금은 2001 년 10 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적격퇴직연금이나 후생연금기금 

등 확정급여형 제도와는 정반대인 제도임 

 

- 확정기여기업연금은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구분하고, 기업형은 기업이 부금을 납부하고, 

개인형은 자영업자나 기업연금이 없는 기업의 종업원 개인이 부금을 납부함 

 

- 기업이 기업연금으로서 도입한 경우에 갹출은 기업이 하고 운용은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용이 저조했던 시기에 확정급여형의 문제였던 운용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음 

∙ 적격퇴직연금의 경우 발생하는 퇴직급여채무의 채무인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갹출한 시점에 개인자산으로서 관리되기 때문에 수급권이 확보된다는 

점, 현재의 자산액을 판명하는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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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형태로는 하나의 기업에서 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후생노동장관으로부터 규약의 

승인을 받아 도입하는 단독형과 이미 승인을 받은 하나의 규약에 복수의 기업이 참가하는 

종합형이 있음 

 

- 확정기여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의 운용을 개인의 책임 하에서 하게 되고, 운영기관이 

제시한 운용대상 상품에서 가입자가 선택하게 됨 

∙ 운용상품에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지식과 경제전반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종업원에 대한 투자교육이 노력의무가 주어짐 

∙ 투자교육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 종업원의 투자행동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정기여기업연금제도의 대상자 및 갹출한도액 > 

 기업형연금 개인형연금 

실시주체 기업형연금규약을 승인 받은 기업 국민연금기금연합회 

가입자 실시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 

1. 자영업자 등 

2. 기업형연금가입자, 후생연금기금 등의 

가입원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의 

종업원 

부금 갹출 기업이 갹출(종업원은 불가) 가입자개인이 갹출(기업은 갹출불가) 

갹출한도액 

1. 후생연금기금 등 확정급여형의 

연금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51,000 엔(월) 

2. 후생연금기금 등 확정급여형 

의 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25,500 엔(월) 

1. 자영업자 등 

 68,000 엔(월) 

2. 기업형연금이나 후생연금기금 등 확정 

급여형의 연금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23,000 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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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 

 

- 일본 전체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확정급여형(후생연금기금, 확정급여기업연금, 적격퇴직연금) 

81.1 조엔, 확정기여형 3.7 조엔으로 총 84.8 조엔을 기록하고 있음 

∙ 2008 년 3 월 현재 확정기여형을 제외한 일본의 퇴직연금시장(확정급여형)의 규모는 전체 

시장의 95.6%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세부적인 사항은 후생연금기금 32.7 조엔, 

확정급부기업연금 36.7 조엔, 세제적격퇴직연금 11.7 조엔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2012 년에 폐지가 확정되어 있는 세제적격퇴직연금의 가입건수가 2004 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고, 후생연금기금의 경우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 대비되어 

확정급부기업연금은 세제적격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일본 확정급여형 현황 및 추이 > 

년도/월 

확정급여기업연금 후생연금 적격퇴직연금 합계 

건수 자산 건수 자산 건수 자산 자산 

2004/3 312 8.1 1,357 50.0 59,162 21.0 79.9 

2005/3 987 21.7 838 38.5 52,761 17.2 77.4 

2006/3 1,432 33.0 687 37.5 45,090 17.3 87.8 

2007/3 1,941 36.9 658 38.9 41,484 15.6 91.4 

2008/3 3,101 36.7 626 32.7 32,825 11.7 81.1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일본확정기여형 투자교육 핸드북(번역서)」 2008년 

 

∙ 2008 년 3 월말 현재 확정기여형 연금시장규모는 개인형 2,613 억엔, 기업형 3 조 

4,349 억엔으로 총 3 조 6,962 억엔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전체 기업연금시장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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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연금 자산운용규모 현황 > 

 확정기여기업연금 자산운용규모 

개인형 기업형 

2002.3말 0.01억엔 172.02억엔 

2003.3말 78.59억엔 1,427.96억엔 

2004.3말 235.69억엔 5,407.32억엔 

2005.3말 506.49억엔 11,720.03억엔 

2006.3말 1,160.09억엔 22,075.03억엔 

2007.3말 1,913.76억엔 29,628.64억엔 

2008.3말 2,612.57억엔 34,348.98억엔 

자료: 운영관리기관연락협의회, 「확정갹출연금통계자료」 2009.4 

 

(1) 확정기여형 

 

- 일본 확정기여형연금의 발족 규약수는 2008 년 3 월말 현재 2,600 개에 이르고 있음 

∙ 2003 년에는 302 개에 불과하였으나 2005 년 1,170 개, 2007 년 2,216 개 등 매년 규약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확정기여형연금의 발족 기업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 년 3 월말 현재 9,933 개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규약수와 유사하게 2003 년 659 개사에 불과하였으나, 

2004 년 2,036 개사, 2006 년 5,830 개사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확정기여형연금 기업형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 년 3 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271 만명, 

운용지도자수는 약 3.5 만명을 기록하고 있고 2004 년 이후 매년 약 50 만명씩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기업형의 운용지도자란 연금수급연령 60 세 이전에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납부 또는 

추가탈퇴를 하지 않고 자산운용지도만을 하는 자를 의미함. 운용지도란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운용지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연금의 연간 갹출금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형의 경우 2008 년에 3,201 억엔을 

납부하였고, 개인형의 경우는 145 억엔을 납부하였음. 특히 기업형의 경우 2004 년 이후 약 

600 억엔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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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급여형(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확정급여기업연금) 

 

- 2008 년 3 월말 현재 일본 확정급여형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후생연금기금을 도입한 

단체수는 626 개, 가입자수 480 만명, 적립금 규모는 32 조, 6,797 억엔으로 나타남 

 

< 확정급여형 연금의 제도 별 가입자수 및 적립금 규모 > 

제도 구분 규모 

후생연금기금 

도입단체수 626 

가입근로자수(만명) 480 

적립금규모(억엔) 326,797 

적격퇴직연금 

도입단체수 32,825 

가입근로자수(만명) 443 

적립금규모(억엔) 117,433 

확정급여기업연금 

도입단체수 3,101 

가입근로자수(만명) 506 

적립금규모(억엔) 366,504 

합계 

도입단체수 36,552 

가입근로자수(만명) 1,428 

적립금규모(억엔) 810,877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시장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연구」 2009 

 

∙ 2012 년 말로 폐지되는 적격퇴직연금을 도입한 단체수는 32,825 개, 가입자수 443 만명, 

적립금 규모 11 조 7,433 억엔을 나타내고 있음 

∙ 2002 년 새롭게 도입된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경우는 도입단체수가 3,101 개, 가입자수는 

506 만명, 적립금 규모 36 조 6,504 엔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일본 확정급여형연금의 자산수익률은 1986 년 11.60%, 1990 년 3.39%, 1996 년 10.27%, 

1999 년 13.09% 등으로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나, 2000 년 -9.83, 2002 년 -12.46%, 

2005 년 19.16%, 2007 년 -10.58% 등 최근에는 불안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일본 확정급여형연금의 적립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7 년 말 현재 국내채권 2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주식 23.5%, 외국주식 16.2%, 외국채권 13.1%, 

일반계정(원리금 보장형 상품) 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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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퇴직연금제도의 과제 

 

(1) 확정기여기업연금  

 

- 형평성 확보의 차원에서 다른 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형 확정기여연금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업의 종업원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의 가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기여연령제한(60 세)의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시행에 따라 

65 세까지 고용확보가 의무화되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은 60 세까지만 부금을 갹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함 

 

- 부금갹출증액의 필요성이 있는데 확정기여연금제도만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갹출한도액의 

증액, 또는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의 갹출한도액의 증액, 기업형 확정기여연금에 있어서 

개인갹출을 허용하는 것임 

 

- 기타 특별법인세의 철폐, 중도탈퇴요건의 완화, 계속교육의 명확화, 투자조언서비스의 촉진 

등이 있음 

 

① 특별법인세의 철폐 

∙ 확정기여기업연금에는 적립금의 잔액에 대해 연간 1.173%의 특별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음.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1999 년부터 과세를 동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중도탈퇴 요건 완화  

∙ 확정기여형기업연금(기업형)은 기업의 퇴직급여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퇴직한 시점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전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확정기여연금의 가입대상외가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갹출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가입기간이 3 년 이상인 경우에는 탈퇴도 불가능함. 

수급연령이 될 때까지 운용지도만 가능하고 관리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됨 

 

③ 투자자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일본은 투자자 교육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위해 계속교육의 명확화, 투자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등의 필요성이 강조함 

∙ 그러나, 현재는 확정기여연금법에 있어서 투자교육 내에 계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투자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의무에 계속교육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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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급여기업연금 

 

- 노령급여금의 지급요건의 완화로 고연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60 세부터 

65 세까지 퇴직한 경우 노령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 년도에 도입되었지만 예상 외로 확대속도는 늦음 

∙ 2009 년 6 월말 현재 5 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수 약 760 만명 가운데 약 18%인 

132 만명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10 년 말 퇴직보험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의 개혁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특별히 

세제혜택이나 퇴직금중간정산 제한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확대되어 정착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해야 함. 금융기관이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50 개 이상의 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등 

과당경쟁을 하고 있음 

 

- 노령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적 기관에서 총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경상학부 문성현 교수 (041-550-0765, shmun@bu.ac.kr) 


